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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회사의 요약 재무정보이다. 

(단위 : 억원) 

구분 2008 2007 2006 2005 

매출액 1,521.09 888.77 625.86 405.17 

영업이익 156.16 136.32 87.51 73.44 

당기순이익 126.50 91.28 62.83 53.67 

자산총계 1,794.34 934.34 610.98 361.89 

부채총계 993.58 656.40 421.78 236.19 

자본총계 800.76 277.94 189.20 125.70 

 

이 기간 회사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55.87%, 평균 영업이익률은 19%, 평균 당기순이익률은 14%에 달했다. 나무

랄데 없었던 회사의 실적은 2009년부터 급전직하(急轉直下)하게 된다. 

 

<참고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요약 재무정보> 

(단위 : 억원) 

구분 2012.3Q 2011 2010 2009 

매출액 937.99 1,210.88 816.79 885.16 

영업이익 -65.52 -56.57 -164.48 -8.52 

당기순이익 -126.86 -218.21 -215.10 -24.41 

자산총계 2,064.18 2,122.78 2,056.87 1,991.36 

부채총계 1,494.54 1,432.30 1,241.14 954.91 

자본총계 569.64 690.48 815.55 1,036.46 

 

이미 지난해 동종기업인 평산이 실적악화로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단조업계 업체들의 경영난을 분석한 뉴스와 전

문가들의 분석이 넘쳐났었다. 특히, 단조업체들은 우량한 실적을 바탕으로 시가총액 면에서도 코스닥 시장에서 상위에 

속해 있었기에 단조업체들의 몰락은 시장에 큰 충격이었다. 

시장에서는 단조업체 몰락 원인으로, 공통적으로,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인한 풍력발전 시장의 경기 침체와 기술력의 비

교열위(유럽, 미국 등의 기업들 대비 낮은 기술수준과 저부가가치 부품 중심의 제품 생산), 가격경쟁력 상실(중국 업체

들의 저가 공세),  무리한 투자(어긋난 업황 전망에 기초한 생산시설 확충) 등을 꼽고 있다. 

회사도 마찬가지로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신공장 건설 투자를 단행해 2010년 가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회사 관

계자는 신공장 가동으로 소형단조품에서부터 대형단조품까지 생산이 가능해져 연 평균 60% 이상의 외형 성장과 함께 

2010년 흑자전환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회사 관계자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2010년 영업적자 

164.48억, 당기순손실 215.10억과 2011년 영업적자 56.57억, 당기순손실 218.21억원으로 최악의 영업실적을 



 

기록하게 된다. 

회사는 2009년 영업적자를 기록한 이후 매년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2년에도 연간 기준으

로 영업손실을 기록하게 될 경우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게 된다. 이는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관

리종목 지정 사유로 2013년에는 관리종목에 지정될 위험에 처해 있다. 

경기악화로 단조업체들이 경영난에 처하기 전에는 앞 다투어 장미빛 전망과 함께 목표주가를 제시하고,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던 증권사들은 이제는 분석보고서 조차 내놓지 않고 있고, 투자에 기본적인 위험요소 조차 알리지 않고 있다. 

  회사가 첫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던 2009년 일부 증권사는 목표주가로 66,300원, 47,000원을 

제시했었다.  

반면, 대다수 소액주주들(개인투자자들)이 업황 회복을 고대하며 여전히 주가하락을 감내하고 있다. 소액주주들(개인투

자자들)의 현명한 투자의사 판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